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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세금을 냅니끼?   17-10-27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라. 그래야 공정한 세금 제도이다.” 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는 인기주의식 발언입니다.  도대체 미국의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짚어봄 직합니다. 연방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고 1%에 해당하는 소위 부자들, 즉 연간 $480,000 이상의 수입을 버는 미국민은 연방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전체의 세금 중에서 39%를 냅니다. 최고 1%의 수입 층 인구는 미국 전체의 세금보고자 중 892,000 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서 최고 10%의 수입을 얻는 미국민, 즉 연간 $138,031의 수입을 버는 인구 층은  전체의 세금 보고자 중에서 79.6%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계층에 해당되는 인구는 미국 전체의 세금보고 인구 중 170만 명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국민도 세금 보고는 해여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위 50%의 수입 층, 즉 연간 $39,275의 수입 층 인구는 연방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전체의 세금 중에서 2.83%의 세금을 냅니다.  3,800만 명의 세금 보고 인구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조세연구 센터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미국 가구의 45.5%는 연방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에서 벗어난 이런 인구들은 연방 정부의 지출을 대폭 증가시키는 인구 층입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면 연방정부가 얼마나 지출하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의회나 행정부에서 감세를 하든지 말든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감세는 이런 계층의 인구 층이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에 위험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업체들이 소득의 평균 38.91%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세율입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연방하원은 기업의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려 하고 있고 일부의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15%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타 정치인들은 기업이 지금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 세율을 높이면 네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1) 일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2)주주들의 배당금이 줄어집니다. 3)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4) 근로자들의 감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중에서 어느 현상이 있게 된다 해도 경제적 부담은 일반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기업체는 그런 부담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체는 정부를 대행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정치인들은 증세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지 않는다고 호언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세율 증가의 부담은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발뺌논리에 불과합니다. 가옥이나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자체는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세금도 사람이 내는 거지죠. 사람이 내는 세금은 결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가 올라가면 아파트의 임대료가 상승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증세를 손쉽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참으로 위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끝
